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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말레이시아 공조, 필로폰 제조시설 · 다국적 국제마약조직 적발
-한국 검찰과 말레이시아 경찰 협력으로 사상 최초 현지 적발-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동종 범죄․피해의 급속한 확산 우려(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3항 제1호의 범위 내)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부장 신성식)는 검찰·세관이 합동하여

’21. 1. ~ 3. 대규모 말레이시아發 필로폰(16.4kg)을 적발하여,

말레이시아 경찰에 발송인 정보와 밀수 수법 등 주요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공조수사를 진행함

▣ 말레이시아 경찰은 검찰 정보를 토대로 ’21. 3. 초순 쿠알라룸푸르

에서 필로폰 밀조시설과 다국적 조직 연계 국제마약밀매단 적발,

13명 검거 및 필로폰 12.2kg와 케타민 64kg 등 도매가 54.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였음 [별첨 1 참조]

 ※ 말레이시아 경찰은 대검 측에 수사 결과와 함께 정보제공에 대한 감사서한 

발송, 해당 사건은 현지 주요 언론인 ‘The Star, The Sun Daily’ 등에 보도

▣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유입이 지속 증가 중으로, 검찰은 향후에도

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내 유입 원천 차단,

국제 마약조직 추적, 소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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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레이發 필로폰 밀수 현황 및 현지 적발 경위 

’18년 12월 ~ ’19년 12월 국내 말레이發 필로폰 밀수입 약 40kg으로

급증, 검찰은 말레이 현지 경찰청·관세청을 방문하여 적극 대응을

요청하고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전신 이온스캐너 10대 도입 및 한국행

수하물 검색 대폭 강화한 결과, ’20년 3.6kg으로 급감하였음

그러나 ’21년 들어 국제특송화물 등을 이용한 말레이發 필로폰의

국내반입이 연초에만 16.4kg으로 다시 증가, 검찰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관과 공조하여 말레이發 우편물의 검색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말레이 경찰에 국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발송인 정보 등을 실시간

으로 제공하여 현지 제조책, 밀수책에 대한 수사가 가능토록 지원함

말레이 경찰은 대검으로부터 정보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 현지에서

활동중인 대규모 국제마약조직, 시설 적발

ð [결과] ’21. 3. 6.~8. 쿠알라룸푸르공항 등지에서 뉴질랜드 및 인도네시아 조직 

연계 국제마약조직원 13명 체포, 필로폰 제조공장 적발, 필로폰 12.2.kg, 케타민 

64kg, 엑스터시 225정 등 압수(현지가 15.1억 원, 국내 도매가 적용 시 54.2억 원) 

    ※ 말레이시아發 필로폰 주요 밀수 사례 [별첨 2]

2 밀수 경로 다변화 등 최근 동향

국내 필로폰 밀수입은 ’16년까지 중국發이 대부분을 차지, ’17년~ ’18년

대만發, ’18년 하순 ~ ’19년 하순 말레이시아發, ’20년 미국·태국發,

’21년 말레이시아·미국·태국發이 주를 이루는 등 밀반입 경로가 계속 변동

동남아에서 유입되는 필로폰의 경우,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인 미얀마 샨(Shan)州

에서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삼고(Sam Gor)’1) 조직이 제조하여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에 공급

※ ’19년~’20년에는 태국發 마약류가 전체의 50~62%를 차지하였으나, 강력
단속 등 영향으로 ’21년 들어 감소추세

1) 유럽, 북미,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전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아시아 역사상 최대의 국제마약밀매
조직, 두목은 ‘칫 롭 테(Chi Lop Tse, 중국계 캐나다인)’로 호주 연방경찰 등의 10년 간 추적 
끝에 ’21. 1. 네덜란드에서 검거됨, 한해 300억~600억 원(33조~64조) 상당 필로폰 유통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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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밀수입 국가별 필로폰 압수량 현황]

 연도

국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 ~ 3.

건수 압수량(g) 건수 압수량(g) 건수 압수량(g) 건수 압수량(g) 건수 압수량(g) 건수 압수량(g)

말레이시아 - -   2     9  7 11,229 13 29,708 7 3,616  5 16,428

미  국 4 5,364   1   114  8  1,403  7 13,822 11 18,155  5 11,517

태  국 5 974 18   747 15  1,708 30 5,670 43 10,805  11 6,054

대  만 2 2,079 3 10,703 9 174,298 2 6,964 1 44 - -

중  국 35 9,206  35 2,081  9 504 3 45  1     1 - -

베트남 1 11   4   197 - - 4 486  3    88  3 2,316

라오스 - -  - -  2 1,273 4 5,893  3 3,168 - -

합 계 47 17,634 63 13,851 50 190,415 63 62,588 69 35,877 24 36,315

  ※ ’21년(1~3월) : 말레이(16.4kg) 〉미국(11.5) 〉태국(6.1) 〉베트남(2.3) 順

종래 운반책(속칭 ‘지게’)의 신체, 속옷 안에 숨겨 직접 반입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승객 이동량이 줄자, 국제특송화물·EMS 등을 통해

의류, 식료품 내부에 교묘히 위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3 의의 및 향후 계획

가. 마약류의 대량 유입 사전 차단

금번 공조수사로 말레이 경찰이 검거한 조직원(13명, 전원 구속기소) 중

1명은 최근 인천지검 적발 필로폰 8.2kg(’21. 1.)과 청주지검 적발

7.6kg(’21. 2.)의 발송책인 사실이 확인, 조기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국내에 위 조직이 뿌리내려 추가범행 우려가 컸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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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유통 마약류의 절대량은 해외산으로, 국내유입 前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 일단 반입되면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통제가 극히 어려움

나. 국제공조 강화로 해외유입 차단에 총력

’20년 11월 동남아 주요 마약거점으로 대량 유입국인 태국에 우리

수사관을 파견하여 국내외 합동수사 중이며, ’21년 상반기 중 태국

수사관을 국내로 파견 받아 공조수사 실시 예정

주요 유입국인 라오스에도 우리 수사관 파견하여 국내·외 동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능동적·실효적으로 대응할 계획

 ※ ’19. 12. 태국에 검찰수사관 파견하여 국내 정보기관 및 태국 마약청과 합동으로 

‘아시아 마약왕’ B 체포한 뒤 코로나 상황에서도 ’20. 5. 국내 송환하여 기소

(1심 징역 17년)

   ※ 캄보디아 경찰에 거대 마약밀수사범 C와 D의 은신처 정보를 제공하여 ’20. 7. 

C와 D 캄보디아 현지 체포 및 필로폰 1.4kg 압수, 현지 재판진행 중

또한 검찰은 미국, 태국 등 주요 유입국 마약청과 상시 긴밀히 소통

하며 한국행 수하물 현지 검색 강화 요청 등 해외 유입 원천 차단 중

 ※ ’21. 3. 美마약청(DEA)와 업무협의 개최, 4월 중 말레이시아 및 태국 마약청 예정  

향후에도 검찰은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국제공조 체계, 동남아 국가에

대한 마약수사 지원사업, 높은 공신력 등 유·무형 자산을 바탕

으로 국제사회에서 마약류 통제를 주도하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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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 ․ 압수물 및 현지 언론기사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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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發 필로폰 주요 밀수 사례

[별첨 2]


